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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 임직원 50여 명, 식목일 맞아 ‘와우 더 포레스트’ 나무 심기 봉사활동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 산 16번지 일대 낙엽송 3천 그루 심어 

2024. 3. 29. 서울 –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는 올해도 이웃과 환경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지속한다.

CFS는 지난 28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늘목리 산 16번지 일대에서 ‘와우 더 포레스트’ 나무 심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
다. 이날 활동에는 정종철 CFS 법무 부문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 50여 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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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S는 산림청 산하 서울국유림관리소와 함께 나무 심기를 통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숲의 중요성을 알
리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CFS 임직원들은 서울국유림관리소 직원의 설명을 들은 뒤 나무 심기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 참가
한 임직원들은 낙엽송 3천 그루를 심었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임직원들이 심은 나무는 30년 후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나무 심기의
소중함을 알리고 미래세대에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직원은 “오늘 우리가 심은 어린 묘목이 무럭무럭 자라서 숲을 이루고 탄소 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니
굉장히 뿌듯하다”라며 “동료들과 함께 지구환경을 지키는 사회 공헌활동에 앞으로도 자주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2020년부터 재사용이 가능한 프레시백을 활용해 신선식품을 배송하고 있다. 최근 쿠팡 ESG 리포트에 따르면, 2022
년 기준 대부분의 신선식품이 프레시백에 담겨 배송되어 하루 31만 개 이상의 스티로폼 상자를 대체했다. 이는 연간 900만 그루
나무를 살리는 것과 같은 효과인 셈이다. 이 밖에도 쿠팡은 ‘엔드 투 엔드(End-to-End)’ 물류 혁신으로 유통 단계를 줄이고, 포장재
최소화 및 재사용 등 다양한 시도를 하며 이커머스 친환경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

mailto:media@coupang.com

